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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람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경위와함께 대림 

의 현장에서 구세주의 

길을 가장충실히 예비 

한 요셉성인을 만납니 

다. 복음은그를의로운 김교동신부 
(둔율동성딩1 

사람으로소개하고있습 

니다. 이는 곧 ‘하느님 앞에 서있기에 합당한 

사람”을 돗합니다. 그러기에 성인은 마리아의 

정결하신 배필이며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가 

펼수있었습니다. 

복음에서 성모님의 잉태 소식을 접한 요셉성 

인의 반응과 태도는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판단 

이 아니라신앙과사랑이 우선하는 판단이고처 

신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잉태 소식을 접한 요셉 

성인께서는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 

이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 

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사랑으로 

대처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히는 사랑의 마음이 

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통한 잉태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자신 

의 생각을 거두고 천사가 일러 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모습에서 자신의 생각과 입 

장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기꺼이 응답 

하는 참 신앙인의 전형과 모범을 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세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두려움을 몰아내 

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 

들여라. 장차 태어날 아이를 통해 나의 구원을 

드러내리라 요셉성인은 하느님의 섭리를 믿 

음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성인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와함께 하시기 위해 한 인간의 협 

조를 얻고자 하십니다.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토록 큰 구원 

역사를사람에게 협조를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느님 구원의 역사는 오롯이 당신의 

뭇을 받드는 의로운 한 인간을 통하여 시작됩니 

다. 

이제 곧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지고 주 

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성인 

과같이 내 뭇이 아니라오직 주님의 뭇을 이루 

어내는 일에， 그리고 묵묵히 믿음과 사랑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림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 

느님은오늘도우리의 삶을통해서 당신을현존 

코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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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씀안에서 -

하느님의 은혀l 

최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주임 

~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ζ빼 주시며 시렴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7"(시편 8,4)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체험은각기 다르 

다. 환희와 기쁨에서 출 

발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가하면고통과쓰라 

림 속에서 절망으로변하 

기도 한다. 타고난 환경 

이 천차만별이듯인간의 

삶도 다를 수 밖에 없으나 모두가 움직일 수 

없는 숙명처럼 어깨를 짓누른다. 사람의 마음 

이 흐르는 세월속에 세상을 통달해 나가면 좋 

으련만 운명처럼 다가옹 삶의 현장이 체험의 

폭을 좁혀 놓으니 때늦은 후회와 한스러움도 

이해는간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억울해 할 일도 아니다. 

삶의 길이 다르다 해서 인간의 조건이 변한 

것도 아니다. 모든 이가 가야 할 운명이 있는 

가 하면 감수해야 할 숙명도 있다. 가슴속에 

고인 동병상련의 정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 인간의 공통된 체험은 아무래도 아 

쉬움이고 쓰라림이다. 기쁨과 환희가 간간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슬픔이라는 바탕색을 어 

찌할 수는 없다. 단조의 애절한 선율처럼 인 

생은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인생을 환희와 기쁨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보잘것 없고 저주받은 삶이라 비관하 

지 말고감사하는마음으 

로 받아들이면 안되는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인 

데 은혜스러웅도 있을 법 

하다. 고통과 쓰라림이 

크다해서 하느님을찬양 

못할 바는 아니다. 현실 

의 나락에서 올라오는신 

음소리 기막혀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해치진 

못한다. 인생이 괴로워도 하느님을 생각하면 

송구스럽기그지없다. 

‘자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인생의 괴로움을 몰라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 

다. 한때 받은축복때문에 드리는보은의 마 

음이 아니다. 인생의 병고와 괴로움을 알고 죄 

의 사악함을 아는 이의 고백이다. 보잘것 없는 

인생에 쏟아지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그저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이의 고백이다. 죄 

의 용서 때문만도 아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사 

랑의 불꽃이 가련한 이의 심장을 꿰뚫었기 때 

문이다. 

하느님의 사랑에 데인 자는 그 뜨거운 은혜 

를 감당하지 못한다. 단지 감사를 드리고 찬 

OJ=하되 그분의 엄위하심을 기릴 뿐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2> 2αB년도 교구장 사목i써 때가 나그네였을 때’따태 23, 35) 



소리 

처l별과달초 

제벌에 대한 사례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보 
도 내용만으로는 모두 도에 지나친 것들이어서 
부정적 모습만 부각되고 달초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체벌이라는 개념 속에는 분명 달초도 포 

함될 터인데 세상 사람들은 몇 가지 사례만을 통 
하여 ‘인격을 훼손하는 벌’ 만 생각하고 ‘가르침 

의 회초리’ 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안 
타깝다. 

제벌과 달초는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체벌은 금기 사항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고， 그것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물 

리적 행위이다. 반면 달초는 개인의 
인격 성장을 돕기 위한 지도 방법의 
하나로， 자녀나 학생을 바른 길로 이 

꿀기 위해 사랑이 전제되는 물리적 

처방이다. 

폭력적 체벌은 버려야 할 유산이지 

만교육적 달초는다음의 몇 가지 원 
칙만 지킨다변 명약이 될 수도 있다. 

첫째， 달초는 서로의 사전 약속 아래서 실행되 
어야 한다. 받는 쪽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전 ‘약속에 따른 달초’를 수용할 때에만 교육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회초리는폭력에불과하다. 

둘째， 달초는 가하는 쪽에서 더 부담을 져야 한 

다. 명분을 찾아 용서하려고 고심하고， 약속보다 

덜한 달초를 내리도록 고민하고， 자칫 체벌이 되 

지 않도록감정을자제해야한다. 이것이 진정 사 

뿜총 。1사 45，8 

이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 
랴 땅은 열려 구세주를 싹트게 히여라， 

제l독서 이사 7 ,10-14 

회답송 시펀 24(23),I-2.3-4L.5-6(@ 7c과 10L 침조) 

@ 주님께서 틀어가시니， 그분께서 영광의 임금이시로다. 

랑하는마음일것이다 

셋째， 달초 후에는 당한 

쪽이나 가한쪽이 서로 화 

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 
련해야 한다. 달초가 서로 

의 가슴을 열고 서로를 이 

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때에 구현회(스테파뇌 
행동의 변화를이꿀어낼수 (향고패 

있고，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달초를 내린 부모나 선생님께 고마웅을 느끼게 

할수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포기할지 

언정 제벌은 하지 말라"는 경영자 

의 말을 지주 듣는다. 달초를 수용 

하지 않고 체벌로 싸잡아 모든 교 

사를 옥박지르는 요즈음 세태에서 

물의를 빚지 말라는 충고이다. 어 
릴 때부터 가정에서 처신을 교정받 

지 못한 학생일수록 당사자나 학부모 모두 교사 

들의 달초를 체별로 몰아붙여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나도 십여 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매를 들지 않 

고 지내왔다. 매를 들때보다 오히려 홀가분한 심 

정이지만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못했다는 아쉬웅 

이 남을 때가 자주 있었다. 

달초까지도 필요치 않은 성숙한 교육환경이 이 

루어지기를바랄뿐이다. 

제2독서 로마 1,1-7 

복음 환호송 01터11 ，23 
@ 일렐루야. 보라， 동정녀가 잉태히여 아들을 낳으 

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마태 1,18-24 

영성체송 이사 7,14 침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히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히리라. 

12월의 성인 안사노， 네온， 바울리나， 비비아나， 폰시아노， 토마스베켓， 스태파노 < 3> 



앵사이모저모 

'À}링짓는요십이’ 효R컵미사및빌대식 

사랑짓는 요십이(지도신 

부=김봉술 신부， 회장=박종 

구)는 지난 12월 15일(토) 

오후 4시 교구청 4층 강당 

에서 창립기념미사와발대 

식을 가졌다. 사랑짓는 요 

십이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벗인 성요셉의 모범을 본받아 지역사회와 교회의 

가난한 사람， 홀로 사는 어르신， 공소와 복지시설， 

이주민과 새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개보수를 위 

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 

체로 2006년 김제 용지 신암공소 방수공사를 비롯 

2년여 동안 여러 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왔다. 

이날 미사를 집전한 이병호 주교는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기 

• 시랑의 집 세례식 및 직품 전시회 

전주 사랑의집은 지난 12월 12일(수) 장상원 사회사목 

국장신부의 집전으로 세례식을 거행했다. 이날 세례를 

받은 원생은 모두 11명으로 지난 2월부터 107H월 동안 

교리를 공부했다. 일반인들보다 교리공부 히는 동안의 

어려움은 컸지만 세례식에 임하는 원생들의 얼굴에는 웃 

음이 가득했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치료수업을 통해 만 

들었던 작품들을 전시， 자신의 작품 앞에서 기뻐하는 원 

생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전주 사랑의 집은 부랑인 복 

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박종구 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일이 해결되어 

나가는것을볼때마다하 

느님의 손길을느낄 수 있 

다”며 “아직도 자금과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 

니 관심을 가지고 통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미사 중에는 사랑짓는 요십이를 상징히는 공사현 

장의 여러 도구들의 봉헌과 2년여 활동사진을 상영 

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사 후에는 회원들과 내빈들 

이 함께 히는 가운데 조출한 자축연을 갖고 앞으로 

의 적극적 활동을 다짐했다. 

|김동옥기자| 

월 15일(토) 제 1， 000차 주회를 가졌다. 1988년 ‘하늘의 

문’ 쁘레시디움에서 분가되어 남성 신자들의 신앙 활성 

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 ‘즐거웅의원천’ 쁘레시디웅을 

분가시키고 현재 9명의 남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12월 끄일(화) 저녁미사후 송천동 성당(주임=나궁 

렬 신부)은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친목회를 개최했다. 

46개 쁘레시디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막극， 

수화， 율동， 살풀이 등 장기자랑을 통하여 친목과 화합 
을 다졌다장석조 기재 

지시설로 자원봉사나 후원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은 • 신태인 성당 소록도 빙문 및 음악 피정 
063-253-8393으로 문의김동옥 기재 

• 송천똥 성당 사도들의 모후 Pr.l，OOO차 주회합 

송천동 성당(주임=니궁렬 신부) 치명자의 모후 꾸리아 

소속 사도들의 모후 쁘레시디움(단장=김은식)이 지난 12 

자언이준생명 한의원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빅토리노) 오서진(마르가리다) 

문의 : 063-253-2599 

성지순례 
lZ7차 2얘3lð. l월 2일-l2일(10박U일) 
이집트 이스리옐 이탈리아 바티칸 
g차:ml년 1월 10일-23일(13박 14앨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아씨시 루르드 프랑스 파리 
2뼈년 l월 저렴한 경 tl l. 보람된 
여정으로 은총속에 출발합니다 

전。관광조선(안토니오)짧낸織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삐방지거) . 박선재루시애 

중화신동 빙상경기징~도정사이 

'lr 222-0004 

챔인아트 
전진아(실비애 

한국정부자격보석감정사 

미국GIA 다이아몬드 감정자격 
미국MV보석평가사 직영 

462 πη www.Glco.kr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솔 신부)은 지난 12월 14일(금) 대 

림절을 맞아 사랑 나누기 첫번째 실천으로 한센병 환우 

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에 김치를 전달했다. 매년 해오던 

행사이지만， 올해는 신부님이 함께 동행하여 더욱 뭇깊 

의료법인 영 의료재단 한빙 앙빙 협진) 

익산효요앙병원 
저렴한 요앙비로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인호(따비아노) 

tr 016-335-8175 
상담전화 (063)858-9998 
주소 의산시 모현동1가 245-5 

효사라저즈요야병원 
。옳f-박친상(~7TI 
입원상당 063)278-8288 
서노송통 중앙성당 맞은편 
효사U랑7↑조요앙병원 

。혈횡펴연(<2.웰래 
입원상담 063)711- 1111-3 
효자동효자프라자 옆 

결혼정보 
성심껏%맴해드립니다 

이증관(도민고) 

tr 016-9612-9380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대학병원치잉전문 

대학종로약국 

약사정귀진(요셉) 
배석환{엘리야) 
한증옥(크리스티나) 

전북대학병원 저12주차장 앞 
tr(063)274-5425. FAX274-5424 

<4> ‘숲정이’ 에 게재된 광고업체를 이용하시는데 불면한 점이 있으연 면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엉사이모저모 

김진소 신부 고획기념 논총집 봉정식 

호남교회사 연구소장 천산 

김진소신부 고희기녕 논총집 

〈한국사회와 천주교〉 봉정식 

이 지난 12월 15일(주일) 오후 

2시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천 

호마을 호남교회사 연구소 천 

산재 마당에서 거행됐다. 

전주대학교 변주승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봉정식 

은 원주교구 배론성지 여진천신부의 시작기도와 

영남대 문과대 국사학과 김정숙교수의 약력소개， 

호남교회사 연구소 연구실장인 전주대 서종태교수 

의 경과보고， 양업교회사 연구소 관장 류한영신부 

의 고희기념 논총집 봉정， 고려대 조광교수와 불어 

문서 번역에 많은 도웅을 주신 지정환신부， 한국 

고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병문 변호사의 축사 김 

진소 신부의 답사， 축하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고희기념 논총집 〈한국사회와 천주교〉에 

실린 논문은 김진소신부의 ‘치명자산의 종교적 의 

은시간이었다. 가져간먹과김치를나누어 받는사람들 

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뭇을 전해 방문한 신자들의 마 

음은 기쁘기만 했다. 한편 지난 12월 16일(주일) 교중 미 

사 후 음악 피정을 열었다. 노래로 시작된 이번 피정 인 

도는 김영미 아가다 자매로 자신의 체험을 통해 ’나눔의 

신비’ 와 ‘항상기뻐하라’ 는주제로， 찬미노래와함께 진 

행 됐다 101선숙 기자1 

• 현대자동차 가톨릭사우회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가톨릭사우회(회장=정용표)는 연 

말을 맞이해 행복한 겨울나누기의 일환으로 회사 인근 

미와 역사 문화적 의의’ 를 

시작으로 조광교수의 ‘유 

항검 일가와 치명자산’ 등 

각교회사연구소관계자 

들과학계교수등이집펼 

한 총 26편의 논문이 제1 

편 ‘그 땅의 사람들’， 제2 

편 ‘천주교의 한국문화 만들기’ , 제3편 ‘믿음의 원 

형을 찾아서’ , 제4면 한국 교회사 사료의 연구’ 

등 네 편으로 나뒤어 실려 있으며， 그 외 원문자료 

로 구한국 외교문서인 ‘강경포 천주교 분규사건’ 

과 ‘지도 천주교 분규사건’ 등 두 편이， 별고로 김 

진소가 걸어온 길 일부를 스스로 정리한 ‘천산 칠 

십 자술’ 이 수록되어 있다. 김진소 신부는 답사를 

통해 “교회사 연구를 하면서 의형제나 자식같이 함 

께해준 많은 은인들이 있으며， 이들을 위해 100살 

까지 살면서 연구소 마당이라도 쓸 각오” 라고 말 

했다 101관영기재 

봉동지역 불우이웃돕기에 나섰다 

지난 12월 12일 가톨릭사우회원들은 봉동 성당(주임= 

장상호 신부)을 방문하여 150만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전달식을 가졌으며 ， 봉동성당에서 추천한 독거노인세대 

를 직접 방문해 사랑의 쌀 30여 포대를 나눠주었다. 또 

한 이날 사우회원들은 동산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지 

역아동센터(센터장=마르타 수녀)에도 150만원 상당의 전 

교 및 교육용으로 활용할수 있는 신형 노트북을 기증했 

다. 이어 아미고의집 아이들을 초청하여 방한용품을 성 

탄선물로 주고 저녁식사까지 챙겨 일일 산타의 역할도 

했다 김홍민기재 

강성호피부과 수액 ·수세미즙 She ' s Clinic(쉬즈성형외과) 
니 참살이 수세미 농원 3 디에뜨 피부비만성형network 전주점 

강성호(01냐시오) 박민정(루비나) 

v (063)255-8700 

롯데백화점옆 

김현축안과 떤효뺑i짧 
안성형수술 (묘뱅이상 경험) 

새|및소0엔과수술P천짧경험 1 

곽재용아우구스티노 / 김현숙 레지나 

동1(063)226-1116 

! 전주시 중핸동본병원옆 건물 
3충진료실， 4충(수솔실， 안경원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i! 전신지방흘입 지방이식 중증여드름 비만 IPL 
유기농 재배(무농약 요홈) 

원장 김영덕(라파옐) 김혜영(에스댈) 
박미나(세실리아) 

063)255-8090, 010--6536-1117 i' 문의 228-4232/ 위치 : 남전주전회국사거리(구， 유수언성형외과) 

2008뻔(안동)讓繼 벚繼경總솔 권- 햇닝혹이 완구점 | 

요홍교꽤써 운영5는 '-'n "'-t /I "'õ'"""'1-o~ ù\JIO- è)""Y1 I '='i~~r'l...! J i: 크리스마스왼구 大뼈써|일 j 
!i -지웰|격 고교졸업이생수능무관) 

전국 유일의 가톨릭전완h학 11 “ 전통차 및 완구전품목 | 
정시 1치 12. 2이목1-2008. 0 1.04금 1: -모집7 1간 ~2008.1.1S(금) 
모랩집학웹괴 인맨내 hl1삐1 

잉시문의 대외협혁처 054뻐51뉴-302낀1-2 

i -F@)O54)g5!7oq9 • ~ 꾀 - 딩딩교수: 01악짧용g jf 맺맺낀했앞/문의 짜gE ! 
*가정상담실(가족관계 · 부모자녀 • 부부문제 · 혼인준비 등-) :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오후 4시(U281-0l42) < 5 > 



ι 교구소섣 

a 교구장얼정 
·성탄대촉일밤미사 
12월 24일(웰중앙 

·성탄 대촉일 낮미사 
12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삼천동 

• 전주교구 은혜의 밤 절야기도회 
12월 28일(금) 밤U시 ~새벽 4시 전통 
주관 : 전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1월 5일(토) 오전 10시 30분 송천동 

논딴 
• 저149차 세계성체대회 
효택 천주교 공식 참가단 모집 
한국대표 최기산 주교님과 함께하는 
공식 성체 경배 여정 
일시 2008년 6월 14일(토)~ 

·외국인 미사 & 교육·피정 ‘연수 26일(목) 12박 13일 
장소 캐나다퀘벡시 

12월 25일(화) 오후 7시 30분 우전 

• 동신동 도Ái관 촉복식 
12월 28일(금) 오후 2시 

• 덕잔성당 뻐로 성서대학헥 졸업D싸 
12월 3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a 미사 · 뺑사 모임 

•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성탄행사 
12월 25일(화) 오후 2시 우석대 강당 

·천동언 징검다리 
12월 27일(목)~28일(금) 해윌리 

• 교육국 봉사자 송년 피정 
11월 g일(금)~29일(토) 해월리 

• 마혼젊은이롤우한4짜샌꽃펄 
2α%년 1월 U일(금) 오후 7시~ 

13일(주일) 오후 5시 
정소 :나바위피정의 집 
문의 및 접수 : 230-1021 가정사목부 
선돼대표 : 011-1778-6618 
FAX: 230-1063 

주제 : 세성의생명을위하여 하느님께서 
주신성체 

대상. 만 18세 이상신자 
참가비 : 355만원 

(퀘벡 대회본부 등록비 포함) 
신청방법 : www.cbck. or. kr 참조 
신청마감 2003년 1월 31일까지(선착순) 
문의 : 02-460-7683, 7515 

cei2008@cbck.or.kr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12/9~ 12/15) 
빡프랜스코회전주지구형제회 VXXl，αn 

셰 가톨릭챈터 t뿔기금 모금 현황 
’ (2007년 12월 15월 현찌) 

- 새가톨릭센터 신혹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고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겨L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앙， 

영등소라 대O~，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오수， 조촌동， 여산， 서학동， 

순칭， 나운2동， t품， 고산， 용안， 원평， 숲정이， 부송동， 어앙동， 신태인 

우아동， 수류， 부안， 봉동， 쌍교동 

- 신축기금 배정액 90% 01상 납부한 본당 

- 신촉기금 배정액 80% 01상 납부한 본당 

- 신축71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빽기금 배정액 60% 01상 납부한 본당 

구 -ti,=-i 

·새교구청사제관 E‘i:! 당 

성당에서 성무일도를 사 저| C‘=-t 
겸한새벽 6시 미사 

개인및 타지억(특멀헌금) (월~토) 신자들도 

참례 할수있습니다. 수익사업 

。t:j} 겨| 

중앙， 나운동， t홈， 서~홈， 시가동， 월명동， 오룡동， 영등동， fi땐동， 01중 

지곡， 복자 요후동， 도통동， 덕진， 우림， 요촌， 노송동， 용진， 폴벼 h 우전 

팔복， 무주， 임실， 흔멸， 금마， 솔내， 주현동， 송천동， 효자동， 미룡동， 

호성동， 서일， 모현동 

소룡동， 연지동， 회신동 

: 송학동， 평화동， S벤동， 용머리， 마동 

단위 천원 

여| AL--f Lti」 -t「그 。H 비 올 -, 

15 ,000 ,000 13 ,132 ,268 87 .55% 

1 ,000 ,000 1 ,438 ,444 143 .84 % 

1.500.000 824 ,560 54.97 % 

500 ,000 232 ,824 46 .56% 

18 ,000 ,000 15 ,628 ,096 86 .92% 

작은형제회 겨울성소피정 
중동부 2008년 1월 28일-29일 

고동부 2008년 1월31일-2월 ;일 

징소-서융 갱동 프란치스묘회관{장가비 2안원) 

대학생 및 일빈부 l자)2월 20일 21일 

2채2윈 23일-24일 

송년신약통독피정 

잊시 : Q 2:합J，UEH핵낮12^ 1 

·장소 : 굉주영S벡집 

저없차효택튼빡^~자괴정 원크용 
주관 한택틴스타 

CK상 챙소년 성.iï!.왜 관심 있는모든분들 
(선착순 50명 당일 저수안됨) 

일시 ~엉년 l월8일-ll일 / 회비 퍼만원 
장소 서올정동프란치스코회관 

시청각통신성Ái교육원 학생모집 
‘ 우편과인터넷을이용한신구약성경 
입문과정잉년〕 
자격 • 고졸정도의 학력소유;<.){파}초웰 
원서교부 인터넷， 전국바오로딸， 

성바오로서원 
접수 :2008년 1월 20일까지 

(www.raulinebible.or.krl 문의 02-755-~ 

VWWÝ.æ훌:r.cr.kr / I아g홉J@UT녕.a::m 문의.α?l944O-819-없4 성바오로띨수도회 

징소-대선 옥동 수련소(창가비 2만원) 

신성 및 문의 02 없64-5500 I 010-7141-5549 
·문의 · αQ--57I낸뼈; ax}4 

< 6 > * 전주교구 홈페이지 http ://jcotholic. or . kr에서도 ‘숲정이’ 를 볼 수 있습니다. 



[ 남전주 지구 본당 소식 ] 

노소도 | 쭈임신부 282-9663 이무실 282-9661 쭈임신부 나준싱 
00 I E þ._~" 2~'?'::2~4 수 녁 윈 282-9662 시목외영 인 II 싱 

1 금주모임 : (ù꾸리아-오늘교중미사후 
@반석회 -오늘교중미사후 

2 축| 성탄 전례 : (D행운권 추첨 및 성탄예술제- 24일(월) 저녁 7시 
부터 @성탄 밤미사 - 24일(월) 저녁 10시 @성탄 대축일 미사 -
25일(~) 오전 10시 30분 *저녁미사없음. 

3. 성탄 행사에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성탄예술제l 행운권 추첨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첫 영성체 교리시작 : 08년 1월 2일부터 
*대Àr는 수녀님과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첫영성체 대상자 부모 모임 - 오늘 교중 미사후 

5 예비 신자 모집 . 예비신자 교리반에 많은 인도 바랍니다. 
*입교식은 내년 2월 17일(주일)에 있겠습니다 

6. 전례안내 : 
@금 주 , 해설-김종오 독서 박종호부부 복사-정동민 오교성 
@;;. 주 · 해설-유경희 독서-라경섭부부 복^l-한혁대 i 조영삼 

7 감사 헌금 : 박병교(안토니오) - 10만원 가톨릭 다이제스트-3만원 
• 지't!"r 봉헌금 ’ 1. 066.500원 • 교무금 : 1. 586.000원 
• 2차헌금 : 348， 200원 

-, 즈느， ~ I 시부 232-5C01 시 무 실 232-5C05 쭈임신부 문 규 연 

평화동 | 보죄인부 짧5C02업용 짧없영購 입협 

쭈임신부 285-6654 시 무 실 285-6652 쭈임신부 진 대 복 

E삶| 짧짧찮a삶값짧l짧잉짧 앙쭈태 
@세상에는참좋은분들도 많고은혜 받을분도많습니다. 

성전건립 빚 청산에 도웅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l 성당청소구역 : 12월28일 원신.상신.하선.소공동체 

2 교무금과성전신축헌금을 년말까지 봉헌하시어 개운하고 
편안한마음으로 아기예수님과새해를 맞이합시다. 

3. 성탄전야미사 : 24일 (웰 저녁 8시 

*12월 25일 : 오전 10시미사 
*월요일，화요일 아침미사없음 

4. 2008년 새해 1월1일(화요일 아침미사없음)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오전 10시 

5. 성탄제대꽃 봉헌 바랍니다. 
• 지난주용헌금 1， 117，αm원 

1 • 1;s임인부 284-8307 시 무 실 286-4929 쭈임신부 쭈 묵 싱 
서 학독 F Å~X : 232-ro 수 녀 원 2없-2276 시목외잉 유 질 입 

” "' 1 용때。 "1 htto:f.매 WW. seohak. net 

@자세한사항은 ‘본당소식지’ 참조 

@서학가족 실천운동 -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1. 미사안내 ’ @ 성탄 성야 미사 - 24일(주일) 후 8시 30분 

@ 성탄 대축일 미사 25일(월) 전 10시 30분， 후 7시 

@ 송년감사 미사 - 31일(주일) 후 9시 

※ 성탄 후 평일미사는 종전대로 봉헌합니다 

2. 성탄절 나눔 잔치 : 25일(월) 전 10시 30분 미사 후 
3 신자카드 발행 : 개인별로 소지하시고， 신앙생활에 참조바랍니다 

4 자모회 떡 판매 : 23일(주일). 한 봉지 2 ， 000원 

5. 혼인 갱신식 : 30일(주일. 성가정 축일)10시 30분(교중미새 중 

거행 

저 독 | 쭈임신부 281-<::æ8 시무실 284명22 짧부 김용태 
‘· •;!iê- 보죄신부 282-7245 수 녀 원 282-9234 보씩인부 소 께 니 
」 '" I FAX: 282-6232 잉 찌 원 284-8347 시목외생 김 민 용 

@매월 넷째 주간 : 선교주간 “함께 가요， 우리” 
1. 축! 성탄 ·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옹 세상에 가득하시기를 법 
니다 
성탄 전례 : 24일(월) 저녁 8시 1부- 어린이 발표회 및 제단체 성가 

경연대회， 2부-빛의 예식 및 장엄미사， 3부- 니눔잔치 
25일 미사 - 오전 9시， 10시 30분 , 저녁 7시 

2 축 세례 21명의 세례 받으신 분들께 하느님의 자녀 됨을 진심으 
로 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3 송년 특별미사 : 31일(월) 저녁 10시，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8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송년 특별미사에 많은 신자 분들의 
미사참례를바랍니다 

4.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1월1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미사 시 
간은주일과같습니다 

5 감사 성전보수 및 감사헌금-박상근 바오로 10만원， 선진순 미카 
엘라 3만원， 

l 지난주봉헌금 ‘ 3 ， 064 ， 800원 l 교무금 : 17 ， 736 ， 500원 

1. 오늘 교중미새10 : 30)는 가족이 함께하는 미사입니다. 부모님들은 대상 자녀들이 쪽 참여토록 배려 바랍니다 
2 축| 성탄 아기예수님 탄생의 축복과 은총이 옹 누리에 가득하시길 6. 장애인 돕기 자선 음악회 ‘ 주최 - 전북 이태리 음악연구회， 장소 
기원합니다. 평화동성닷 출연 - 평화동성당，덕진성당 성가대 . 
미사 안내 . 밤미 사 - 24일(월) 저녁 9시(입체미새 본일(25일) 미사 많은 관심파 참여 부탁드립니다 
- 09시，1O:30(미사후친교나눔잔치)， 저녁 7:30 7. 본당보수헌금 : 이인순- 30만원 최광자， 조차종- 각 10만원 소 
*사랑의 나눔 돼지 저금통 몽헌 - 25일 재봉 -5만원. 감사합니다 

3. 성탄제대꽃봉헌 :뭇있는분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8 감사헌금: 김영주 -10만원 이영님 -5만원. 감사합니다 
4 평회돗 덕진 성당 성가대 음악회 : 28일 저녁 9. 금년 교무금 교구청 신축헌금， 애령회비 사회복지 후원금， 제대회 
많은 관람과 성원 바랍니다. 비 자모회비 성소후원회비 연말까지 완납 해 주시고 내년도 분도 

5. 고3 및 취업생 피정 28일(금) 저녁 8시 -29일(토) 오후 1시까지， 신립바랍니다. 

※ 인터넷 주소장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여) http://전주교구 또는 http://문정성당 



감사의글 

공경하올주교님， 

주교님의 전주교구에서 보내주신 2006년도 예루살랩 성지복구비 40， 367 ， 740원을 잘 받았습니 

다. 주교님 교구의 그 기여(寄與)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형제적 연대의 한 구체적인 표정이 됩니다. 

저는 베네닥토 16세 교황성하의 충만하고도 자부적인 감사를 주교님과 주교님의 교우들에게 대 

신 전해드릴 수 있음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교황성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줄곧 이스라엘 

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다른 성지들에서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계속되는 어려움들과 필요들에 

응답하는 특별한 선교의 중요성을 옹 교회에 강조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저는 이 기회에 우리의 온 교회와 저 자신의 개인적인 감사를 전주교구의 주교님， 신부 

님， 수도자， 교우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일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옹교회 구성원들의 그 의미 깊은 기여들은 진실로 살아있는 우리 교회의 현존을 기능하게 

하고 보존시켜 줍니다. 또한 그 현존과 보존은 사목적이고 교육적이며 사랑의 동기들로부터 나오 

는 모든 범위들을 폭 넓게 망라시키고， 내재적으로 그 거룩한 땅들과 연관된 모든 경이롭고 종교 

적이며， 역사적이며 예술적인 모든 기억들도 다 포함하게 합니다. 

주교님의 물질적 도움과 함께 주교님의 교구 공동체에서 보여주신 끊임없는 기도와 영적인 친 

교의 모든 표현과 방법들은 틀림없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거룩한 교회의 이 지역에 

큰도움이될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적인축복과사랑을보냄니다. 

교황청 동방교회 성성장관 대주교 레오나르드 산드리 서명 2007년 11월 8일 
〈제공 | 교구사무처〉 

죽음에/\-l 생명으로 

기름이 범벅된 돌 틈 사이에 작은 게와 고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마 어쩌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생명체를 그저 바리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덩어리로 범벅된 소근라 갯벌에서 인간 
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돌과 모래를 정성스레 닦았으며， 기름이 스며든 땅에서 닦 
아도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기름을 묻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종λ}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서해안 일대의 기름제거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많은곳에서 우리의 손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죽어가고 있는 서해안에 생명을 되찾아주는손길에 함께 합시다.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는 서해안 기름제거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실 신자들은 사회사목국으로 신청하십시오. 
아 래 

1. 본당별 참여시 : 태안군청 (전화: 041-670-2644, 2647, http://w￦w. taean.go.kr)에 
신청하시면됩니다. 

2. 개인별 참여시 : 교구 사회사목국(284-5290， 230-1073~5) 

가. 봉사기간: 2007년 12월 22일 - 2008년 3월 15일까지(잠정적) 
나. 신청기간: 매주목요일 오후6시까지(인원조정으로콕펼요합니다) 
다. 출발: 매주 토요일 시청 민원실 앞 오전 5시30분 출발 / 라. 도착시간: 오후 6시30분 | 

※ 개인준비물: 식사， 장화， 고무장갑， 헌옷， 우의， 마스크 | 
바다 바람이 많이 불어 따뜻한 복장 착용(내복착용 필수) 


